
주임신부: 김현국 요한사도  925-259-2512

사목회장: 남석훈 니콜라오   408-571-8785

총구역장: 조재우 요셉       408-966-5496

연중 제 주일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 전교 주일 년 월 일 제 호30 ( )                       2022 10 23 ( 556 )•
성  당: St. Elizabeth Ann Seton Church
       4001 Stoneridge Dr. Pleasanton, CA 94588
Office Hour: 화 · 목 · 금 · 주일 9AM - 2PM
E-mail: office@tvkcc.org / 홈페이지: www.tvkcc.org

미         사

교중 미사 주일 오전 시9 분30

English Mass 주일 오전 시11

평일 미사 화 · 목 · 금요일 오전 시9 분30

고 해 성 사 주일 / 평일미사 전 오전 시 시9 - 9 분25

유 아 세 례 사무실로 문의

사무실: St. Paul Chong Korean Catholic Community
       c/o St. Elizabeth Ann Seton Church
       4001 Stoneridge Dr. Pleasanton, CA 94588
       TEL 925 - 600 - 0177 

주 일 학 교 주일 오전 시9 분 시30 - 10 분30

레지오 마리애 주일: / 평일미사 전후

신 심 단 체 울뜨레야 매월 셋째 주일미사 후: 

성령기도회 매주 목요일 오후 시: 7

성  시 간  매월 첫 목요일 미사 후

입당_63 봉헌 _512, 212 성체 _188, 154 파견 _450 / 해설_홍순미 테오도라( ) 제 독서1 _이주일 사도요한( 제 독서) 2 _유연호 안나( )

Narrator_Robert Strawn   1st Reader_Sylvia Sicat   2nd Reader_Elizabeth Hong  Prayer_Linda Park

입 당 송 |   시편 참조67(66),2-3 

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당신 얼굴을 . 

저희에게 비추시고 자비를 베푸소서 당신의 길을 세상이 알고. , 

당신의 구원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.

제 독서1  | 이사   2,1-5   Sirach 35:12-14, 16-18

화 답 송 |   시편 ㄱㄴ ㄷㄹ 참조 또는 ㄷㄹ98(97),1.2-3 .3 -4.5-6( 2 3 )◎ 

               Psalms 34:2-3, 17-18, 19, 23

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.◎ 

The Lord hears the cry of the poor.◎ 

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, . .○ 

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  , . ◎

I will bless the LORD at all times; his praise shall be ever in  ○ 

   my mouth. Let my soul glory in the LORD; the lowly will     

   hear me and be glad. ◎

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  . , ○ 

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        . , 

기억하셨네   . ◎

The LORD confronts the evildoers, to destroy remembrance   ○ 

   of them from the earth. When the just cry out, the LORD    

   hears them, and from all their distress he rescues them. ◎

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 , . ○ 

환성 올려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       , . , 

불러라   . ◎

The LORD is close to the brokenhearted; and those who are  ○ 

   crushed in spirit he saves. The LORD redeems the lives of    

   his servants; no one incurs guilt who takes refuge in him. ◎

비파 타며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비파에 가락 맞춰 노래 불. ○ 

러라 쇠 나팔 뿔 나팔 소리에 맞춰 임금이신 주님 앞에서        . , 

환성 올려라   . ◎

제 독 서2  |   로마 10,9-18   Second Timothy 4:6-8, 16-18

복음환호송 |    마태 참조28,19.20 

알렐루야.◎ 

Alleluia◎ 

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. . ○ 

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  . ◎

God was reconciling the world to himself in Christ, and      ○ 

   entrusting to us the message of salvation. ◎

복    음 |   마태 28,16-20   Luke 18:9-14

영성체송 |   마태 참조28,20 

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모든 민족들에게. 

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. 

있으리라.

새로 나오신 신자분 모두를 환영합니다“ .”

앓는 이들을 위한 기도 요청

윤창섭 안드레아 이한아, 안나, Teresa Lee, Yong Ah Lee, 

최영숙 마리아 윤정의 알퐁소 이원숙 글라라 박길순 수산나, , , ,  

이순옥 데레사 배춘자 로사리아, 

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기도가   
필요하신 분은 본당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.



      생명의 말씀
    자기가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
받들어 부를 수 있겠습니까? 로마 ( 10,14)

  

제게 믿음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생각해 봅니다 가난. 

했지만 어릴 적 엄마 손을 잡고 때로는 다리 아프다며 

엄마 등에 업혀 성당에 오가던 시절 꾸벅꾸벅 졸며 묵, 

주기도 봉헌하시던 어머니 모습 성당 친구들과 즐거이 , 

뛰놀던 시간들 주변에 늘 열린 마음으로 함께해 주셨, 

던 수녀님과 신부님들 스스로 하느님 공부하며 노력했, 

던 시간들 모두 하느님께서 제게 믿음을 심기 위해서 

보내 주신 천사들이었나 봅니다 주님 없이 살 수도 있. 

겠다 싶겠지만 주님 없으면 어찌 살지 상상할 수도 없

습니다.

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“

까?” 로마 ( 10,14) 크게 작게 하느님은 항상 제 곁에 당신 

의 천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선을 행하고 악. 

을 미워할 힘을 주셨습니다 늘 사랑할 기회를 허락하. 

셨습니다.

칠레 이키케 교구에서 선교사로 살던 때의 기억 하

나가 떠오릅니다 여 세 되어 보이는 소위 술주정뱅. 60

이가 사제관 앞에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슬그머니 나가. 

보니 이 형제가 술기운에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습니다. 

시간쯤 지나니 다리도 아프고 춥기까지 했습니다 사1 . 

막의 밤은 춥습니다 우리는 쪼그려 앉아서 계속 대화. 

했습니다 시간쯤 지나니 이 친구가 큰 소리로 하하하 . 3

웃으며 저에게 말합니다 내 평생에 처음으로 주님의 . “

천사를 이곳에서 보았네 저는 예수님 때문에 인내심.” 

을 가지고 이 형제의 말을 세 시간 동안 들어준 것뿐

입니다 그러나 구걸한다고 더럽다고 아무도 관심 가져. 

주지 않았던 이 형제의 눈에는 제가 천사로 보였나 봅

니다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. 

십니다.

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참으로 계시고 늘 내 주! 

변에 천사들을 보내시어 보호하고 계심에 감사하고 믿, 

음과 인내로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세상을 향해 나아

가야 할 때입니다.

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“ , 

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

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.” 마태 ( 28,19-20) 

예수님의 이 명을 수행하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복

음 선포의 사명에 동참합시다.

현재 전쟁과 코로나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

개국에서 천 명이 넘는 신부님 수녀님 평신도 선교83 , , 

사들이 가난한 지역에서 현지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예

수님의 벗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기. 

도해주십시오 주님의 기도 성모송 한 번만이라도 바쳐. , 

주십시오 하느님 나라 복음은 세상 끝까지 선포되어야 . , 

합니다.

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“

께 있겠다.” 마태 ( 28,20)고 약속하셨으니 예수님과 함께 

갑시다 사랑과 구원의 복음을 집집마다 세상 끝까지 . 

선포합시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. .

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“

가!” 로마 ( 10,15)

송영호 안토니오 신부 해외선교봉사국장| 



  

분 묵상 5

집회서의 저자는 겸손한 이의 기도는 구름을 뚫고 하

느님께 도달한다고 하였으며 준주성범에서는 겸손한 자, 

는 하느님께 말씀드릴 줄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르지

만 겸손하게 간구함으로써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

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대서 아오스딩 성인께서는 덕 중. 

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초가 되는 덕은 바로 겸손의 덕

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.

인드라 누이는 펠시코라는 대기업에 여성으로서는  

처음으로 이사회의 멤버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기뻐서 . 

집에 오자마자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말했는데 한껏 들

뜬 인드라를 본 어머니는 심드렁하게 가게에서 우유를 

사오라고 했습니다 대기업의 이사가 우유 심부름이나 . 

해야겠냐고 인드라가 따지자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. “

게 싫다면 집에서 나가렴 우리 집에 왕관을 쓴 사람은 . 

필요하지 않아 그 말을 듣고 인드라는 정신이 번쩍 들.” 

었습니다 그리고 승진을 거듭하면서도 겸손함을 잊지 . 

않고 직원들을 예우했고 직원들의 지지로 나중에는 회, 

장의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.

대공황을 극복한 루즈벨트 대통령은 자신이 오만해 

질까봐 늘 옆에서 겸손의 자세를 도와줄 조력자를 구했

습니다 고문인 루이스 하위가 그 역할을 담당했는데 그. 

는 언제나 루즈벨트를 대통령이 아닌 평범한 이름으로 

불렀습니다.

겸손은 타고 나는 것이 아니라 부단한 노력으로 몸에 

익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  나는 마음이 . “

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하고 “

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고 성공의 성공. , 

을 거듭할수록 겸손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느님이 주. 

신 것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며 하느님이 잠시 맡겨주신 , 

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겸손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. 

마음이 우리에게 스며들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

록 스스로를 살피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기도

합니다.

굿뉴스에서- -

 



     공지사항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  
주요 전례 일정∎

월 일 주일 예비 신자 교리반 시작   - 10 23 ( ): 

월 일 화 황정희 안나 하관예식 오후 시   - 10 25 ( ):  ( 2 )故 

월 일 수 위령의 날 미사 소성당 오전 시 분   - 11 2 ( ): , , 9 30

월 일 금 평일 미사 없음   - 11 4 ( ): 

월 일 토 위령 성월 묘지미사   - 11 5 ( ): , Gate of Heaven,     

오후 시                  2

년 예비 신자 교리반 모집2022-2023∎

첫 모임 월 일 주일 오전 시   - : 10 23 ( ), 11

교리 기간 월 일 주일   - : 10 23 ( ) - 년 월 일 주일2023 4 2 ( )

세례식 년 월 일 토 파스카 성야 미사 중   - : 2023 4 8 ( ), 

성 가브리엘 복사단 및 부모 모임∎

일시 월 일 주일   - : 10 23 ( )

부모 모임 오전 시 오후 시          : 11 - 12

복사단 모임 오후 시 오후 시          : 12 - 1

장소   - : Room A

문의 송수경 이레네   - : (925-577-6404) 

고 황정희 안나 어머님 의 하관 예식일정(Jesse Ko )∎

일시 년 월 일 화 오후 시   - : 2022 10 25 ( ), 2

장소   - : Queen of Heaven Catholic Cemetery & Funeral  

          Center

주소   - : 1965 Reliez Valley Rd, Lafayette, CA 94549

교우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 - .

위령 성월 묘지 방문 미사 ∎

월 위령 성월을 맞이하여 한인 성당과   - 11 Oakland 

합동으로 위령 미사가 봉헌됩니다     .

일시 월 일 토 오후 시   - : 11 5 ( ), 2

장소   - : Gate of Heaven Catholic Cemetery 소재(Los Altos )

대림환 만들기 신청 공고 성모회 주관( )∎

대림시기에 쓰실 대림환 만들기 행사를 합니다   - . 

참가대상 전신자 누구나   - : 

일시 월 일 토 오전 시 분 오후 시    - : 11 26 ( ), 9 30 12– 

장소   - : Room A

참가비 재료비 포함   - : $45( )

신청마감 월 일 주일   - : 11 13 ( )

신청문의 우정혜 안젤라   - : (408-314-4757)  

선종 봉사회 회원 모집∎

돌아가신 연령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선종 봉사회와       - , 

함께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    .

연락처 김형근 어거스틴   - : (925-918-3979)

Food Drive for Thanksgiving∎  

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주일학교와      - Thanksgiving

함께 하는 나눔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                   

부탁드립니다     .    

내용 상하지 않고 저장 가능한 품목   - : , canned food,     

씨리얼 파스타 등 도네이션          , 

일시 월 일 주일 월 일 주일   - : 11 6 ( ) - 11 13 ( )  

장소 성당입구 도네이션 빈    - : St.Elizabeth 

문의   - : Luke Chae(925-963-6175)

∎지난주 우리의 정성 Offertory and Donations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무금은 신자들의 의무입니다.  

교무금   - (Inquiry of Annual Pledge) 

곽진호 김성치 두신 박주암     (7-12), (10), (9,10), (10),        

이지흔 지영민 홍사현 홍석제     (7-12), (9,10), (9), (10),       

황종영     (10,11)

성소후원   - (Vocation Promotion) 

김성치 홍사현 홍석제     (10), (9), (10)

   - Bishop’s Appeal

김성치 두신 홍사현 홍석제     (10), (9,10), (9), (10)

주일헌금
교무금 성소후원

Bishop’s 
Appeal

합계 
교중미사 English Mass

$1562 $392 $4120 $55 $155 $6284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모든 이들에게 열린 교회를 위하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For a Church open to everyone
언제나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충실하여 용감하게 나서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기도합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.    
교회가 언제나 공감대를 이루는 분위기 속에서 연대와 형제애 환영의 공동체가 되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, 
살아가기를 바랍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We pray for the Church; ever faithful to, and courageous in preaching the Gospel, may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the Church be a community of solidarity, fraternity and welcome, always living in an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atmosphere of synodality.

                        
 ∎ 를 함께 이겨냅시다COVID-19 .

의심 증상이 있으면 검사를 받고 집에 머뭅시다   - .

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피합시다   - .

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지킵시다   - , .

  ∎고해성사 시간 및 본당 신부님 면담 안내

주일 오전 시    - : 9 - 시 분9 25

평일 화 목 금 오전 시    - ( · · ): 9 - 시 분9 25

면담 사무실을 통해 문의 바랍니다    - : .

  


